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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취업한 기혼 남녀의 일과 가족 이 :                   

부정  이와 정  이의 통합  근*

이윤석**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면서 가족(family) 역과 직장(work) 역의 이(spillover)에 한 

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취업한 기혼남녀가 느끼는 두 역 간 부정 인 이와 정 인 

이에 한 경험  분석이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부정 인 혹은 정 인 이

만을 다루었을 뿐 이 두 가지를 통합 으로 다루지 못하 다. 그러나 모든 개인들은 일상생활에

서 두 역을 넘나들면서 두 가지 상반된 이를 매일 느끼고 살고 있다. 이러한 실을 반 하

고자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 이에 한 통합  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기혼 남성 721명과 기혼 여성 359명을 상으로 일-가족 그리고 가족-일의 

통합  이를 분석하 다. 특히 남녀가 통합  이 수 이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어떤 요인들

에 의해 향을 받는지를 알아보았다. 부정  이와 정  이를 합쳐서 본 통합 인 일-가

족 이는 여성과 남성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지만 통합 인 가족-일 이는 남성들에 비

해 여성들이 더 부정  상황에 놓여있었다. 여성 10명  4명이 부정 인 이 수 이 높고 

정 인 이 수 이 낮은데 비해 10명  1명만이 부정 인 이 수 이 낮고 정 인 이 

수 이 높았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가족 련 책임( 를 들어 가사노동이나 자녀양

육 등)을 지고 있다. 그리고 가정을 남성들은 휴식처로 그리고 여성들은  다른 일터로 인식하

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실을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단어: 일-가족 이, 가족-일 이, 통합  근

I. 서론 

많은 한국 부부들이 맞벌이 생활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주거비와 교육비 등

으로 생활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직장인들은 자녀가 자립하기 훨씬 

 * 이 논문은 2009년도 서울시립 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자료의 사용을 허

락하셨을 뿐 아니라 연구의 설계와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신 한경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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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박경숙․김 혜, 2003). 하지

만 취업한 기혼 여성들과 남성들은 모두 가사노동과 육아 등 가족 련 책임을 

맡고 있다. 특히나 남편들은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자녀를 돌보는 데 소홀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많은 가족 련 책임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가

족 련 책임으로 기혼남녀들은 업무에 집 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한경

혜․김진희, 2003). 때문에 취업을 한 기혼남녀들을 돕기 해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를 들어 최근 한국정보는 12개월 이하 아를 둔 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돌보미 수당을 지원하는 아 정기돌보미 제도를 비하고 있으

며 한 지역 주민 간 품앗이 육아와 교육에 한 정보 교류 공간 제공을 한 

공동육아나눔터 제도 역시 추진하고 있다( 앙일보, 2010).

학계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족 역의 상호성이 요한 연

구 주제가 되었다(강이수, 2007; 김여진, 2008; 신경아, 2007). 기 연구들은 주

로 두 역의 갈등을 다루었다(이은희, 2000; 이숙 , 1998). 직장과 가정의 갈

등은 두 역의 역할 압력이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Greenhaus and Beutell, 1985). 두 역의 갈등은 직장역할 수행으로 가정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work-to-family conflict)와 가정역할 수행으로 직

장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family-to-work conflict)로 나  수 있다. 

이러한 역할갈등은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을 책임지는 여성이 주로 경험하

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취업여성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에 갈등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Grzywacz and Marks, 2000). 직업역할 수행과 가족역할 수행이 서로에게 도움

이 되는 정  측면이 존재한다. 다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은 어느 한 역할에

서 얻은 기회와 자원을 통해 다른 역할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Barnett, 

1994). 를 들어 가족 역할 수행을 잘 하여 얻게 된 돈독한 부부 계는 직장에

서 생긴 스트 스에 요한 완충작용을 한다(O'Neil and Greenberger, 1994). 따

라서 많은 학자들이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 연구는 부정 인 측면과 정 인 측

면을 함께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지 한다(White, 1999). 이에 따라 최근 두 

역의 부정  이와 정  이를 동시에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진

희․한경혜, 2002). 두 역 간 정  이와 부정  이에 한 연구들은 직업 

역과 가족 역의 상호작용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큰 공헌을 하 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일과 가족의 정  측면과 부정  측면을 모두 본 것

일 뿐 두 측면을 통합 으로 보지 않았다. 달리 표 하면 한 연구에서  다른 

종속변수를 하나 추가했을 뿐이다. 그래서 연구 상자들의 정  이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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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의 평균을 단순 비교하고  같은 독립변수들이 정  이와 부정

 이에 미치는 향을 다른 모델에서 확인하 다. 하지만 개인들은 정  

이와 부정  이를 동시에 느낀다. 를 들어 어떤 부인은 직장에서 익힌 

기술로 집안일을 쉽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높은 일-가족 정  이), 직장 일 

때문에 집에서 짜증이 나기도 한다(높은 일-가족 부정  이). 반면 어떤 부인

은 직장 일 경험이 집안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낮은 

일-가족 정  이), 직장 일에 지쳐 집안일에 신경을 쓰기 힘들 수도 있다

(높은 일-가족 부정  이). 정  이 수 과 부정  이 수 을 분리해서 

분석한 기존 연구는 두 이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의 실을 제 로 

포착하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 역과 가족 역 사이의 정  이

와 부정  이를 한꺼번에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개인이 상반되는 이차원을 

어떻게 조정 리하여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지 탐색하여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

을 보다 통합 으로 근할 수 있다. 

한 본 연구는 직업과 가족 역간의 상호성을 남녀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일 이 많은 학자들은 여성은 가족역 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족역할이 직업

역할에 주는 향에 해 더 허용 인데 비해 남성은 직업 역을 강조하기 때

문에 직업역할이 가족역학에 주는 향에 해 더 허용 이라고 생각했다

(Pleck, 1977). 이 후 두 역 간 이에 한 경험  연구들은 부분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족 이와 가족-일 이

의 통합  수 에 해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것이다.  

II. 이  연구 검토

1. 일과 가족의 이(spillover)

직장생활과 가족생활 간 상호 향은 주로 이이론(spillover theory)으로 설

명된다. 이이론이란 개인이 한 역에서 얻은 느낌, 태도, 행동 등이 다른 

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Edwards and Rothbard, 2000). 이이론은 

역 간 계를 정 으로 간주한다. 즉 한 역에서 갖은 정  경험이나 기분

이 다른 역에 정 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반 로 한 역에서 경험한 부

정 인 느낌이나 태도가 다른 역에 부정 인 인식으로 이 된다고 생각한다. 

직장 역과 가족 역의 연 성에 이이론을 용하면 이의 방향을 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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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 그리고 가족에서 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정

인 이와 부정 인 이로 나  수 있다. 방향과 내용을 결합하면 일과 가족 

간의 이는 일에서 가족으로의 정  이(positive work-to-family spillover),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  이(negative work-to-family spillover), 가족에서 

일로의 정  이(positive family-to-work spillover),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  

이(negative family-to-work spillover)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가족 부정 인 이와 가족-일 부정 인 이는 역할압박 이론(role 

strain perspective)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역할악밥 이론은 시간  그리고 정

신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늘어나면 자원과 에 지에 

한계를 느끼고 결국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

다(Greenhaus and Beutell, 1985). 역할압박 이론을 두 가지 부정 인 이에 

용하면 일과 가족 역할에 한 요구가 양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것으로 일-가족 갈등은 직업과 련된 요구들이 집안일 는 양육 등 가

족 책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며 가족-일 갈등은 가족 책임 때문

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한다(Voydanoff, 2005). 많은 경험

 연구는 두 가지 역  직장을 압박의 주요 출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Glezer and Wolcott, 1999; Delgado and Canabal, 2006). 즉 가족 역할이 직업 

역할 수행에 미치는 부정  향 보다 직업 역할 수행이 가족 역할 수행 역할

에 미치는 부정  향이 더 큰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부분의 사회에서는 

공  역인 직장의 역할 수행은 사  역인 가족의 역할 수행에 향 받아서

는 안 된다는 사회  규범이 있다. 이러한 사회  약속은 미취학 아동이나 장

애 노인에 한 돌  노동 등 힘든 가족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큰 

스트 스로 연결될 수 있다(김 란, 2010; 장미나, 2010).

그러나 역할압박 이론과는 반 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 다른 역의 역할수행에 도움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

한 이론을 역할강화이론(role enhancement hypothesis)이라고 한다(Kinnunen, 

Feldt, Geurts and Pulkkinen, 2006).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직장과 가족 

역  한 쪽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다른 쪽 역할수행을 통해 완충하고 심리  

스트 스를 완화하기도 할 수 있다. 를 들어 결혼 생활이나 부모 경험이 정

이면 일에서 생기는 스트 스나 이직 의도를 기도 한다(Barnett, 1994). 반

면 직장에서 얻은 기술을 가사일에 사용하기도 하며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동료

들에게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류임량, 2009).

경험  연구에 따르면 가족에서 일로의 정 인 이가 일에서 가족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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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이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한경혜․김진희, 2003). 가족구성원

의 실질 인 도움 는 정서 인 지지 등은 직장의 역할 수행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폭제 구실을 하는 것이다(Pedersen, Minnotte, Kiger and Mannon, 

2009). 다만 한경혜와 김진희(2003)은 일에서 가족으로의 정 인 이 수 이 

아주 낮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 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 활동이 단순

히 인 자원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 으로 그리고 정서 으로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정 인 이와 부정 인 이의 통합 

부정  이란 가족과 직장의 요구와 책임이 양립할 수 없어서 어느 한 쪽 

역할의 수행이 다른 쪽 역할의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이다. 반면 정  

이는 어느 한 쪽 역할수행에서 얻은 자원이나 능력이 다른 역할수행을 쉽게 

는 잘 하게 하는 일종의 시 지 상이다. 많은 연구가 상 으로 가족과 

직장의 부정  이에 집 하 고 정  이에 해서는 심이 덜하 다. 

때문에 이러한 경향으로 직장과 가족의 상호성을 단편 으로 바라보게 되어있

다. 를 들어 직장에서 가족으로의 부정  이는 가족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가족에서 직장으로의 부정  이는 결근을 늘리고 직업만족도를 하시키지만, 

두 역 간 정  이는 어떤 결과를 끌어내는지에 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직업역할과 다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별다른 

갈등을 겪지 않는다(Voydanof, 2004).  동시에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양

한 혜택을 느낀다고 답한다(Barnett, 1998; 1999). 를 들어 잦은 야근과 고

도의 집 을 요구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매우 높은 부정  이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경제  안정감과 

높은 성취감을 통해 역시 매우 높은 정  이 한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가 보여주듯이 두 가지의 이는 어느 정도 독립 으로 공존할 수 있다. 경

험  연구들은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몇몇 경험  연구는 직장에서 가

족으로의 부정  이와 정  이는  상 계가 없거나(Sumer and 

Knight, 2001), -0.15에서 -0.20 정도의 크지 않은 부  상 계만 있다고

(Tiedje, Wortman, Downey, Emmons, Biernat and Lang, 1990) 보고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부정  이와 정  이는 동일선상의 양 극단이 아니라 독

립 인 구성체로 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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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만 여 히 부분 학자들이 부정  이 는 정 인 이  하나

만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이를 통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직장을 다니는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들이 가

족역할과 직장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정 인 이와 부정

인 이를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두 역간의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즉 

가족에서 직장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가족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일에서 가정으로의 통합  이와 가정에서 일로의 통합  이를 모두 살펴보

고자 한다. 

3. 일·가족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한 기혼자들의 통합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해보고자 한

다. 이를 해 이에 한 기존 연구들이 지 한 변수들을 참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들은 특히 성별, 직업  특성, 가족  특성에 주목해왔다. 

1) 성별

많은 학자들은 가족역할과 직장역할의 상호성이 성별로 다를 수 있다고 주장

하 다. 일과 가족 이의 성별 차이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크게 두 역할에 

한 인식의 차이와 직장의 문화  차이를 들고 있다. 먼  두 역할에 한 성별 

인식 차이를 다룬 주장에 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 연구들은 가족역할 수행과 직업역할 수행에 한 사회  기 에 성별차

이가 있음에 주목하 다(Pleck, 1977). 여성들은 직업보다는 가족에 충실해야 하

며 남성들은 가족보다는 직업을 요시해야 한다는 암묵  사회  문화  압력

이 존재한다. 그 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 역이 직업 역에 더 크

게 향을 주는데 비해 남성은 여성보다 직업 역이 가족 역에 더 크게 

향을 다. 즉 두 역이 서로 향을 주는 방향이 성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성별 차이를 Pleck(1977)은 일․가족 역 간 경계의 비 칭  투과성(asymmetric 

permeability)이라고 개념화하 다. 

방향과 함께 가족과 직업이 서로에게 주는 향의 크기가 성별로 다를 것이

라는 주장이 있다. 몇몇 학자들은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이 남성에게는 독립

(independent)인데 비해 여성에게는 상호의존 (interdependent)임을 지 한다

(Simon, 1995). 남성들은 직장의 일을 가장으로서 행하는 역할의 일부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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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래서 직장의 일 때문에 배우자 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게 

허용된다. 반면 여성들은 두 역이  별개로 인식되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성공이 좋은 배우자 는 어머니 역할 수행을 치한다고 인식되지 않는다(한

경혜․차승은, 2004). 이러한 주장 역시 직업과 가족 역의 상호성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한 남성 심 인 직장 문화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한다. 최

근 몇몇 기업들이 사원들의 가족생활에 해서도 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부

분 기업들은 아직 직장에서의 요구와 가정에서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데 둔감한 편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여 히 많은 직장에서 일을 모

든 것에 우선시하는 태도가 이상 인 태도로 여겨지고 있다(Martin, 2001). 그

리고 많은 회사들이 탄력  근무제도, 출산 양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을 실질 으로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직장역할과 가족역할의 조화를 꾀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과 가족의 균형에 한 성별차이를 살펴본 경험  연구들은 일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가족에서 

더 많은 역할요구를 받기 때문에 가족역할과 직장역할간의 긴장을 더 자주 경

험한다고 보고한다(Bielby and Bielby, 1989; Tausig and Fenwick, 2001). 하지

만 다른 연구들은 성별이 가족 역과 직장 역의 이에서 주요한 변수가 아니

라고 보고한다(Barnett and Hyde, 2001).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

이나 가족 행사 때문에 업무 스 을 조정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가족 

역 간 균형을 잘 맞춰간다고 한다(Milkie and Peltola, 1999). 

2) 직업 련 특성

직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량이 많을수록 업무로 인한 정신  피로도가 커질 것

이며 이는 가족 역으로 이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량을 나타내는 표  지표

로는 노동시간을 들 수 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족들에게 할

애할 수 있는 시간은 어들 수밖에 없으며(Bass, Butler, Grazywacz and Linney, 

2009), 결국 직업과 가족 역간의 갈등이 늘어나게 된다(Marks, Huston, Johnson 

and MacDermid, 2001). 

업무의  양과 함께 그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는 속도를 조 할 수 

있는 직무통제감(job control)도 가족과 직장 역의 균형에 주요한 요인이다(이

은희, 2000). 직무통제감은 스트 스나 피로감 같은 정신 건강과 한 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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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Loscocco and Spitze, 1990). 그리고 직무통제감이 높은 직장인은 직장과 

가정의 요구사항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분배하여 두 역의 균형감을 

높일 수 있다(Andreassi and Thompson, 2007). 

Edwards(2001)는 일과 가족의 상호작용에서 직업안정성의 요성을 강조하

다. 직업안정성이 낮으면 직장에서 높은 스트 스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일과 가족의 계에 부정 인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희와 한

경혜(2002)는 남성노동자의 경우 직업안정성이 떨어질수록 가족에서 일로의 

정  이가 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90년  반 경제 

기 이후 한국의 취업안정성은 매우 약화되어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의 두려움

에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직업안정성이 두 역 간 통합  이 수 에 향

을 주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일과 가족 간 이에 한 연구들은 수입의 크기가 마치는 향에 해 탐구

하 다. 하지만 수입이 일과 가족 양립에 미치는 향에 한 경험  검증은 

일 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류임량(2009)은 기혼의 취업여성들은 소득

이 많을수록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 인 이 수 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

다. 반면 박기남(2009)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시간갈등과 별다른 련이 없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는 수입의 크기가 부정  이와 정  이를 합한 통합

 이에 어떤 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유형을 들 수 있다. 가족과 직장 역의 상호성에 향을 미

치는 고용특성과 업무특징은 직업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를 들어 문

직이나 사무직은 서비스직이나 노동직보다 고용안정도도 높고 수입도 크다. 이

러한 차이는 일과 가족의 이에 매우 큰 향을 미칠 것이다. 를 들어 이재

경과 장미혜(2004)는 서비스업 종사자에 비해 사무직 종사자들이 일과 가족에 

해 더 정 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 다. 

3) 가족  가구 련 특징

일과 가족 간 이 연구들은 배우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배우자는 가족

역의 역할수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반 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배우자가 얼마나 많은 가사노동에 공헌을 해주는지가 매우 요하다고 지 한

다. 가사노동시간은 기혼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성별 역할수행의 공평성 

측면에서 매우 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 노동자

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긴 가사노동시간은 가족과 직업의 낮은 균형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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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된다고 보고 한다(Hill, Hawkins, Ferris and Weitzman, 2001). 특히 기

존연구들은 인 가사노동시간보다 배우자와의 상  공헌도가 심리  우

울감이나 일과 가족 이에 더욱 요하다고 지 한다(Coltrane, 2000). 

배우자의 정서  지지는 일과 가족 균형 인식에 자주 용되는 측변수이

다. 정서  지지는 격려하고 이해하기 해 얼마나 많은 정보, 조력, 애정, 심

을 보이는지를 나타낸다(King, Mattimore, King and Adams, 1995). 배우자의 

지지는 여러 역할을 부드럽게 수행해 나가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를 들어 남편의 사회  지지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직장과 가족 갈등 정도를 

감소시킨다(강혜련․최서연, 2001). 한 배우자의 요구 정도 역시 가족과 직장

의 갈등과 매우 한 연 이 있다. 배우자가 부모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해 높은 기 수 을 갖고 있는 경우 자신의 역할 수행에 한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족과 직장 두 역의 균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한 높은 기 수 을 갖은 배우자와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

며 이는 일에 집 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가족의 

높은 요구가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  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Keene and Reynolds, 2005).

자녀양육의 부담도 일과 가족 균형에 큰 향을 미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미

취학 아동에 한 양육을 요한 변수로 꼽고 있다(Delgado and Canabal, 2006).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 해서는 끊임없는 심을 쏟아야 하며 병치  등 상

하기 힘든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험  연구들은 미취학 아동의 존재

가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  이를 늘린다고 보고하고 있다(Elliot, 2003).

4) 사회인구학  특징 

가족과 직장 역의 상호성에 한 연구들은 연령이나 교육수 과 같은 사회

인구학  특징을 통제변수로 모델에 포함시킨다. 연령은 두 역 간 이에 

향을 다고 알려져 있는 건강수 , 수입크기, 직장 내 지  등과 한 연

이 있다. 그래서 이에 한 연구들은 응답자들의 나이에 따른 이 수  변

화를 살펴보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에서 가족으로의 부정  이는 커진

다(Maume and Houston, 2001). 

교육수  역시 두 역간 이와 연 이 있을 직업수 이나 성역할 태도 등

과 련이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 이 높은 응답자들은 가족에서 일

로의 부정  이가 크다(Dilwort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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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문제  방법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은 서로에게 큰 향을 주고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상호  계에는 갈등  측면과 정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Barnett, 

1994; Perry-Jenkins, Repetti and Crouter, 2001). 이  연구는 이 상호성을 일에

서 가족으로의 정 , 부정  이 그리고 가족에서 일로의 정 , 부정  

이로 개념화하여 분석하 다(김진희․한경혜, 2002; 한경혜․김진희, 2003). 즉 4

개의 독립 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었다. 하지만 정 인 향

과 부정 인 향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개인은 부정  이와 정  이를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이

러한 실에 더욱 가까이 근하는 통합  연구가 시 하는 지 이 많다

(Barnett, 1999;  Grzywacz and Marks, 2000; Voydanoff, 2004). 따라서 본 연구

는 부정 인 일-가족 이와 정 인 일-가족 이를 합친 통합 인 일-가족 

이를 그리고 부정 인 가족-일 이와 정 인 가족-일 이를 합친 통합

인 가족-일 이를 살펴본다. 이 통합 인 일-가족 이와 가족-일 이를 

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풀어본다. 

연구문제 1: 부정  이와 정  이를 합친 통합  이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직업 련 특징, 가구  가족 련 특징, 사회인구학  특징들은 

통합 인 일-가족 이와 가족-일 이 수 에 향을 주는가? 

이러한 목 을 해 국조사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이의 네 

차원(부정  일-가족 이, 정  일-가족 이, 부정  가족-일 이, 정  

가족-일 이)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F-test 결과를 통해 알아본다. 둘

째, 부정  일-가족 이와 정  일-가족 이를 합친 통합  일-가족 이 

수  그리고 부정  가족-일 이와 정  가족-일 이를 합친 통합  가족-

일 가족 이 수 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F-test를 통해 알아본다. 셋

째, 두 가지의 통합  이가 직업 련 변수, 가구  가족 련 변수, 사회인

구학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이를 해 두 가지 통합  이 

수 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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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변수 

1. 자료 수집

2000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2월 16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국의 16개 

역시․도에 거주하는 30 에서 50  성인남녀 1,70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는 경험이 많은 문 사설조사회사가 진행하 다. 먼  주민등

록 인구를 바탕으로 역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에 맞춰서 지역별 비율

을 구하 다. 그리고 지역에서 시군구 단 로 2-3개 지역을 선정하여 응답자를 

성과 연령 비율에 맞춰 무작  선정하 다. 조사 문기 의 면 원이 응답자를 

직  방문하여 면 조사를 실시하 다. 본 논문은 체 응답자  조사 당시 

취업하고 있던 기혼 남성 721명과 기혼 여성 359명의 응답을 분석한다.  

본 자료는 직업과 가족에 한 문항들이 풍부하여 두 역의 상호작용을 다

루는 본 연구에 합하다. 더군다나 본 연구는 두 역의 부정  그리고 정

인 이  일면만을 다룬 이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다(김진희․한경혜 

2002; 한경혜․김진희 2003). 이 과정을 통합 으로 다룬 본 연구와 이 과

정의 일면만 다룬 이  연구의 비교는 많은 시사 을 던져  수 있다. 이런 장

에도 불구하고 본 자료는 10년 에 진행되었다. 이 시기 한국의 취업과 가

족 상황은 지 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당시는 맞벌이 부부에 한 선호도가 

제처럼 높지 않았으며 기혼 여성들의 교육 수 도 최근보다는 낮았다. 이러

한 차이는 본 연구의 결론을 이해하는 데 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지 할 정이다.

2. 변수

일과 가족 이: 일과 가족 역의 부정  그리고 정  측면을 모두 측정

하기 해 미국의 MIDUS (National Survey of Midlife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가 만든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한다. 이 척도는 일과 가족의 이 

네 차원(부정  일-가족 이, 정  일-가족 이, 부정  가족-일 이, 

정  가족-일 이)을 측정하기 해 각각 4문항씩 총 12개의 진술을 채택한다

(아래에 각 문항에 해 설명한다). 응답에는 ‘  그 지 않다’를 1 으로 ‘정

말 그 다’를 5 으로 하는 5  척도가 사용된다. 

직업에서 가족으로의 부정  이는 ‘직장일 때문에 집안일을 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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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스트 스 때문에 집에서 신경질 이 된다’, ‘직장일이 무 지쳐서 

집안일에 신경을 쓰기 어렵다’, ‘집에 있을 때도 직장 일에 신경이 쓰인다’라는 

네 개의 진술에 한 응답의 합으로 측정하 다. α 값은 0.74(여자)과 0.77(남

자) 다. 직업에서 가족으로 정  이는 ‘직장 일에서의 경험이 집안문제 해

결에 도움이 된다’, ‘직장일로 인해 나는 집에서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직장

에서 기분이 좋으면 집에서 더 좋은 남편(아내)노릇을 할 수 있게 된다’, ‘직장 

일에서 익힌 기술들은 집안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진술에 한 응답의 

합을 이용한다. 응답의 α 값은 0.67(여자)와 0.60(남자)이었다. 

부정  가족-일 이는 ‘집안 일로 직장 일에 소홀하게 된다’, ‘직장에 있을 

때도 가정문제들에 신경이 쓰인다’, ‘가족 련 활동들이나 집안일들로 인해 잠

이 부족해서 일에 어려움이 있다’, ‘집에서의 스트 스 때문에 직장에서 신경질

이 된다’는 네 진술을 사용하 다. α 값은 기혼여성과 기혼남성 모두 0.79

다. 정  가족-일 이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을 부양하기 해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집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 직장에서 자신감이 생긴다’, ‘가정에서 마

음이 편하면 다음날 직장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진술을 통해 구한다. α 

값은 여성은 0.69 으며 남성은 0.74 다. 

본 연구의 목 은 정  이와 부정  이를 합한 통합  이를 분석하

는 것이다. 이러한 목 을 해 간값을 기 으로 네 가지 이의 수 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부정  일-가족 이, 정  일-

가족 이, 부정  가족-일 이, 정  가족-일 이의 간값은 각각 11 , 

11 , 8 , 14  이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모든 응답자는 두 가지 방향의 

이에서 네 집단(높은 부정  이와 높은 정  이, 높은 부정  이와 낮

은 정  이, 낮은 부정  이와 높은 정  이, 낮은 부정  이와 낮

은 정  이)으로 구분된다. 

직업 련 변수: 직업 련 변수로는 노동시간, 직무통제감, 직업안정성, 수

입, 직업유형이다. 노동시간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다. 14시간 이상 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체  4.6%)는 모두 14시간으로 코딩하 다. 직무통제감은 ‘업

무나 작업에 하여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업무나 작업에 하여 결정권

이 있다’, ‘해야 할 작업량이나 시간을 재량껏 조 할 수 있다’는 3개 문항에 

한 찬성 정도를 합하여 측정한다. ‘  그 지 않다’ 1 부터 ‘정말 그 다’ 5

까지의 응답범주를 갖는다. 직업안정성은 2-3년 후에도 재 직장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한다. 4  척도가 응답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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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을수록 직업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소득은 , 사업소득, 부

업소득 등을 모두 합친 근로소득으로 자연로그 형태를 사용하 다. 직업 유형

은 문 리직, 사무 업직, 생산서비스직, 자 업자로 나눴다.  

가구  가족 변수: 가구  가족 변수는 가사노동 분담 비율, 배우자의 정서

 지지, 배우자의 요구 수 , 미취학 아동이다. 가사노동 분담 비율은 집안일 

체를 100이라고 할 때 응답자가 담당하는 비율이다. 배우자의 정서  지지는 

배우자로부터 얼마나 정서 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6개 문항 - 

“배우자는 나에게 심을 기울인다,” “배우자는 내가 느끼는 것을 이해한다,” 

“배우자는 나의 진가를 알아 다” 등 - 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4  척도를 

통해 응답한다. 높은 수는 배우자로부터 정서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변수의 범 는 4 에서 24 이다. 배우자 요구 수 은 연구 참여자가 

배우자로부터 얼마나 요구를 받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6개 문항 - “배우자는 나

에게 지나친 요구를 한다,” “배우자는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배우자와 언쟁을 

자주 하는 편이다” 등 - 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4  척도를 통해 답한다. 

높은 수는 응답자가 배우자로부터 많이 요구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수는 4

에서 24 까지 달라진다. 미취학 아동 존재 여부를 해 가변수가 사용되었다.

사회인구학  변수: 연령은 연속변수로 이 수 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에 

포함된다. 학력 수 은 7  척도를 사용하 으며 무학에서 학원까지 구분된다. 

<표 1>은 각 변수의 평균을 성별로 나눠서 보고 있다. 

먼  노동시간을 보면 하루 동안 여성은 8.8시간 일하는데 비해 남성은 여성

보다 1.3시간 더 늦게 퇴근한다.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업무에 한 자율

권을 더 보장받고 있다. 한 직업 안정성 역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보

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월수입은 남성이 180만원(자연로그 값은 5.15)정도 

이고 여성이 110만원(자연로그 값은 4.51)정도로 여성이 남성의 6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직업 분포를 보면 문 리직은 여성(10.9%)에서 보다는 남성

(18.2%)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 업직은 남성(28.3%)에서 보다는 

여성(34.0%)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 련 변수들을 보자. 아내는 가사노동을 남편 보다 3배(74.43/26.00=2.86) 

정도 더 하고 있다. 게다가 아내는 배우자로부터 남편만큼 지지를 못 느끼고 있

다. 특히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느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남성의 평균 2.95이

며 여성의 평균은 2.79임)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있으면 편하지 못하다(남성의 평

균 3.14이며 여성의 평균은 2.98임)고 불평한다. 한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느끼는 

요구 수 보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느끼는 요구 수 이 더 크다. 특히 아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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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별 남녀 평균값과 평균차 검증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직업 련 변수 직업 련 변수

노동시간*** 8.82 10.08 가구  가족 련 변수

직무통제감*** 9.79 10.97 가사노동 분담 비율*** 74.43 26.00

직업안정성*** 3.10 3.36 배우자의 정서  지지* 17.50 17.88

수입*** 4.50 5.15 배우자의 요구 수 *** 12.11 11.18

직업유형
a*** 미취학 아동* 0.23 0.29

문 리직 10.90 18.20 사회인구학  변수 

사무 업직 34.00 28.30 연령*** 40.49 42.54

생산서비스직 38.40 24.60 교육*** 2.22 2.74

자 업 16.70 29.00

주: * p<0.10, ** p<0.05, *** p<0.01

주: a: 각 범주의 비율과 F-test 결과임

남편에게 의지했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며(남성의 평균 1.85이며 여성의 평

균은 2.07임) 남편은 아내를 신경질 나게 만든다고 불평한다(남성의 평균 1.87

이며 여성의 평균은 2.10임). 마지막으로 기혼 남성의 29%와 기혼여성의 23%가 

미취학 아동 자녀가 있다고 답했다. 평균연령은 여성이 40.49세 남성이 42.54

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교육 수 도 여성이 2.22 남성이 2.74로 역시 남성

이 여성보다 높다(2는 고졸이며 3은 2년  졸업이다). 

Ⅳ. 분석 

1. 일과 가족 간 이 수 의 남녀 차이

제일 먼  일과 가족 간 이를 네 개 차원으로 나눠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

자. <표 2>는 일-가족 이와 가족-일 이를 성별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다. 먼

 부정  일-가족 이를 보자. 간값을 기 으로 일-가족 이를 높은 수 과

<표 2> 일과 가족 간 이: 성별
부정

일-가족 이

정

일-가족 이

부정 ***

가족-일 이

정 ***

가족-일 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낮은수 53.8(193) 52.7(380) 45.7(164) 47.2(340) 32.0(115) 52.8(381) 62.7(225) 45.6(329)

높은수 46.3(166) 47.3(341) 54.3(195) 52.8(381) 68.0(244) 47.2(340) 37.3(134) 54.4(382)

주: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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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 으로 나눠볼 때 부정  일-가족 이에 성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

다. 반 정도의 여성(46.3%)과 남성(47.3%)이 일이 가족생활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다고 답했다. 체 인 수 은 남녀가 비슷하지만 부정  

일-가족 이를 이루는 4문항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성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

었다. 더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직장 스트 스 때문에 집에서 신경질 이 된다

고 호소한(t=3.05, p<0.01) 반면 더 많은 남성이 여성보다 집에서 직장일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된다고 보고했다(t=3.43, p<0.01). 정  일-가족 이 역시 성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 정도의 여성(54.3%)과 남성(52.8%)이 일이 가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일-가족 이

를 이루는 4문항  성별차이가 나는 문항이 있었다. 더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직장일 때문에 집에서 즐겁다(t=2.42, p<0.05)고 응답했는데 더 많은 남성이 여성

에 비해 직장에서 기분이 좋으면 배우자 노릇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

다(t=3.05, p<0.01). 

일에서 가족으로의 이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지만 가족에서 일로의 이

에서는 성별 차이가 뚜렷하 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부정 인 가족-일 이 

수 은 높고 정 인 가족-일 이 수 은 낮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외국 연

구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Dilworth, 2004; Keene and Reynolds, 2005). 부

정  가족-일 이 수 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68.0%)이 남성(47.2%)

보다 훨씬 높았다. 부정  일-가족 이를 이루는 네 문항 모두에서 여성의 평

균이 남성의 평균보다 높았다. 남성들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집안일 때문에 

잠이 부족해서 일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t=4.36, p<0.01), 직장에서도 가

정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많으며(t=5.99, p<0.01), 가족 일로 잠이 부족해 

업무에 차질이 있으며(t=6.76, p<0.01), 가정 스트 스 때문에 직장에서 신경질

이 난다고 한다(t=3.24, p<0.01). 반면 정 인 가족-일 이 수 은 남자가 여

자보다 높다. 가족역할 수행이 직장역할 수행에 정 인 효과가 있는 정도가 

높은 여성은 37.3%인데 비해 남성은 54.4% 다. 정  일-가족 이를 이루

는 네 문항 별로 보면 여성들보다 더 많은 남성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며(t=8.47 p<0.01), 집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 직장에서 자

신감이 생기며(t=3.64, p<0.01), 가정에서 마음이 편하면 직장 일에 도움이 된다

(t=2.44, p<0.05)고 생각한다. 

일과 가족 이를 네 차원으로 나눠서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을 비교해 볼 

결과 일-가족 이는 성별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가족-일 이는 성별차이가 매

우 컸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가족의 이에 한 기존 연구 결과 비슷하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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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한경혜, 2002). 본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 인 이와 부

정 인 이를 합쳐서 살펴본다. 정 인 이와 부정 인 이가 모두 높고 

낮은 두 집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가족 이와 가족-일 이는 모두 네 

범주의 변수가 된다. <표 3>은 두 가지 이의 네 범주를 성별로 비교해서 보

고 있다. 

앞의 <표 2>에서 부정  일-가족 이 수 과 정  일-가족 이 수  모

두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부정  일-가족 

이와 정  일-가족 이를 합친 통합  일-가족 이 수  역시 여성과 남

성의 분포가 다르지 않다(카이제곱 1.25; 자유도 3; p>0.05). 여성과 남성 모두 네 

범주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  부정  일-가족 이 수 이 높고 정  

일-가족 이 수 이 낮은 집단이 여성 20.3%와 남성 20.0%로 가장 었다. 반

면 부정  일-가족 이 수 이 낮고 정  일-가족 이 수 이 높은 비율은 

여성이 28.4% 으며 남성은 25.5% 다. 

부정  가족-일 이 수 과 정  가족-일 이 수  모두 성별 차이가 

뚜렷하 다(<표 2> 참조). 마찬가지로 부정 인 가족-일 이와 정 인 가족

-일 이를 합친 통합  가족-일 이 역시 여성과 남성이 매우 다르다(카이제

곱 68.57; 자유도 3; p<0.01). 여성은 부정  가족-일 이 수 이 높고 정  가

족-일 이 수 이 낮은 비율이 41.2%로 가장 높은데 비해, 부정  가족-일 

이 수 이 낮고 정  가족-일 이 수 이 높은 비율은 10.6%로 가장 낮다. 

이에 비해 남성은 비교  네 집단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부정  가족-일 이 

<표 3> 일-가족 이와 가족-일 이: 성별

부정  일-가족 이 정  일-가족 이 여성 남성

낮은수
낮은수 25.4 (091) 27.2 (196)

높은수 28.4 (102) 25.5 (184)

높은수
낮은수 20.3 (073) 20.0 (144)

높은수 25.9 (093) 27.3 (197)

합계 100.0 (359) 100.0 (721)

부정  가족-일 이 정  가족-일 이 여성 남성

낮은수
낮은수 21.5 (077) 24.0 (173)

높은수 10.6 (038) 28.9 (208)

높은수
낮은수 41.2 (148) 21.6 (156)

높은수 26.7 (096) 25.5 (184)

합계 100.0 (359) 100.0 (721)

주: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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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 낮고 정  가족-일 이 수 이 높은 비율이 28.9%로 가장 큰데 비

해 부정  가족-일 이 수 이 높고 정  가족-일 이 수 이 낮은 비율이 

21.6%로 가장 작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양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Eagle, Miles, and Icenogle, 1997). 이러한 차이는 가정이 남성에게는 

힘든 일터에서 돌아와 쉬는 휴식처인데 비해 여성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쌓인 

새로운 일터라는 차이를 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높은 부정  가족-일 이와 낮은 정  가족-일 이는 나쁜 정신  육

체 건강, 높은 결혼 갈등, 심한 피로감 등과 련이 깊다(Boles, Howard and 

Howard, 2001; Grzywacz, 2000). 한국에서는 기혼 남성들에 비해 기혼 여성들

은 건강이 좋지 않으며(한경혜․이정화․Ryff․Marks․옥선화․차승은, 2003), 

높은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다(강혜원․한경혜, 2005). 아마도 가족-일 이에

서의 성별차이가 여성의 낮은 삶의 질의 원인일수도 있을 것이다.  

2. 통합  일-가족 이 수 과 련 요인들 

앞에서 정 인 이와 부정 인 이를 합하여 살펴보았다. 일-가족 이 

수 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 않았지만 가족-일 이 수 은 성별차이가 뚜렷

하 다. 그러면 이 통합 인 이 수 에 향을 주는 여러 변수에 해서 알

아보자. 정 인 이와 부정 인 이 각각 높고 낮은 두 범주가 있으니 두 

이를 합한 통합  이는 네 가지 범주를 갖게 된다. 여기서는 통합  변수

의 네 범주  어디에 속하는지와 직업 련 변수, 가구  가족 변수, 사회인

구학  변수들이 어떤 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이러한 목 을 

해 통합  이 변수를 종속변수로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다. 

<표 4>는 부정  일-가족 이와 정  일-가족 이를 합친 통합  일-

가족 이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 분석에서 가장 좋지 않은 부정 인 

이가 높고 정 인 이가 낮은 집단이 기 집단이다. 첫 번째 열은 이 기

 집단과 부정  이는 같은 수 이나 정  이는 높은 집단을, 두 번째 

열은 기  집단과 부정  이는 낮고 정 인 이는 높은 집단을, 세 번째 

열은 기  집단과 정  이는 같은 수 이나 부정  이는 낮은 집단을 비

교하고 있다.

직업 련 변수들 에서 노동시간이 통합  일-가족 이 수 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련이 있다. 먼  여성들을 보자. 정  일-가족 이 수 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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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가족 이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계수: 성별

여성( 거: 집단3) 남성( 거: 집단3)

집단1 집단2 집단4 집단1 집단2 집단4

직업 련 변수

노동시간 -0.200 ** -0.305 *** 0.052 -0.159 *** -0.124 ** -0.051 

직무통제감 0.048 0.166 ** 0.192 ** -0.057 0.080 -0.020 

직업안정성 0.145 0.208 -0.004 -0.040 0.177 0.026 

수입 -0.306 -0.004 -0.316 -0.078 -0.021 0.001 

직업유형( 거집단=생산

서비스직)

문 리직 -1.292 0.192 -0.971 -0.579 -0.897 * -0.071 

사무 업직 -0.818 * -0.316 -0.435 -0.431 -0.383 -0.260 

자 업 -0.041 -0.271 -0.157 0.059 -0.464 -0.041 

가구  가족 련 변수

가사노동 분담 비율 0.024 ** -0.001 0.007 0.017 ** 0.020 *** 0.006 

배우자의 정서  지지 0.122 * 0.137 ** 0.123 * 0.006 0.134 *** 0.105 **

배우자의 요구 수 -0.094 -0.010 0.011 -0.099 ** -0.071 0.067 

미취학 아동 0.034 -0.028 0.368 -0.043 0.273 0.170 

사회인구학  변수 

연령 -0.032 -0.007 -0.044 0.040 ** 0.086 *** 0.033 *

교육 -0.468 * -0.622 ** -0.135 0.292 ** 0.156 0.197 

N 333 652 

Log Likelihood -415.613 -849.480

주: * p<0.10, ** p<0.05, *** p<0.01

주: 집단 1: 부정  일-가족 이 낮은수 , 정  일-가족 이 낮은수

주: 집단 2: 부정  일-가족 이 낮은수 , 정  일-가족 이 높은수

주: 집단 3: 부정  일-가족 이 높은수 , 정  일-가족 이 낮은수

주: 집단 4: 부정  일-가족 이 높은수 , 정  일-가족 이 높은수

취업한 기혼여성들 에서 노동시간이 길수록 부정  일-가족 이 수 이 높

아질 가능성이 커진다(집단 1 vs. 집단 3). 노동시간이 1시간 길어짐에 따라 집

단 1보다는 집단 3이 될 승산비가 22%[exp(0.200)=1.221]가 크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길수록 부정  일-가족 이 수 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정  

일-가족 이 수 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집단 2 vs. 집단 3). 근무시간이 1

시간 길어짐에 따라 집단 2보다는 집단 3이 될 승산비가 35%[exp(0.305)=1.356]

가 크다. 취업한 기혼남성들 역시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집단 1보다는 

집단 3이 될 가능성과 집단 2보다는 집단 3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시간이 

하루에 1시간 늘어남에 따라 집단 1보다는 집단 3이 될 승산비가 그리고 집단 2보

다는 집단 3이 될 승산비가 각각 17%[exp(0.159)=1.172]와 13%[exp(0.124)=1.132]

씩 커진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경우 가족과 직장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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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찾기 어렵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Keene and Quadagno, 2004). 일

을 많이 하는 여성과 남성 기혼자들은 피로와 긴장을 많이 느끼게 되어 가정에

까지 부정 인 경험이 이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과 함께 여성의 통합  일-가족 이 수 과 통계  련성이 있는 

직업 련 변수가 직무통제감이다. 부정  일-가족 이 수 이 높은 취업 기

혼여성들 에서 직무통제감이 높아질수록 정  일-가족 이 수 이 높아진

다(집단 4 vs. 집단 3). 직무통제감이 한 단계 높아짐에 따라 집단 3보다는 집

단 4가 될 승산비가 21%[exp(0.192)=1.211]가 크다. 그리고 직무통제감이 높아

질수록 부정  일-가족 이 수 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정  일-가

족 이 수 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집단 2 vs. 집단 3). 직무통제감이 한 

단계 커짐에 따라 집단 3보다는 집단 4가 될 승산비가 18%[exp(0.166)=1.180]가 

크다. 직무통제감의 향은 노동시간을 통제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같은 양의 

일을 하더라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을 재량껏 조 할 수 있으면 업무에서 얻은 

피로를 쉽게 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직장 경험이 가정에 정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직무통제감은 기혼남성의 통합 인 

일-가족 이 수 과 통계 으로 상 이 없다. 아마도 남성들은 여성과 달리 

가정과 직장에 한 인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양(노동시간) 

이외에 업무 진행에 한 결정권이 직장 경험이 가정 역에 미치는 향에 별

다른 상 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경혜와 장미나(2009) 역시 일과 

가족 균형 감각에 한 연구에서 직무통제감이 남성의 경우에는 두 역의 균

형에 별다른 향이 없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균형 감각에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구  가족 변수들  배우자의 정서  지지 수 은 여성과 남성의 통합  

일-가족 이 수 과 통계  련이 있다. 남성의 심리  지지를 많이 받는 여성

들은 집단 3보다는 집단 2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남편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여

성들은 부정 인 일-가족 이 수 은 낮아지고 그리고 정 인 일-가족 이 

수 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집단 2 vs. 집단 3). 남편도 부인의 정서  지지에 

따라 통합 인 일-가족 이 수 이 다르게 된다. 부정 인 일-가족 이 수 이 

높은 남편은 부인이 정서 으로 지지를 많이 보내 에 따라 정 인 일-가족 

이 수 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집단 4 vs. 집단 3). 정서  지지가 한 단계 높

아짐에 따라 집단 3보다는 집단 4에 속할 승산비가 11%[exp(0.105)=1.110] 높아진

다.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정서  지지를 많이 받는 남편들은 부정 인 일-가족 

이는 낮아지고 정 인 일-가족 이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집단 2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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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3). 정서  지지가 한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집단 3보다는 집단 2에 속할 

승산비가 14%[exp(0.134)=1.143] 커진다. 이  연구들은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 가족 책임의  양 못지않게 가족구성원들 간의 조화로운 계가 가족

과 직장 역 간 이에 요하다고 지 한다(Milkie and Peltola, 1999). 배우

자의 정서  지지가 남녀 모두의 이 수 과 련이 있다는 결과는 이러한 이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부인이 가정에서 요구하

는 수 이 일-가족 이 수 과 상 이 있다. 부인의 요구 수 이 높아질수록 

정 인 일-가족 이 수 이 낮은 남편들의 부정 인 일-가족 이 수 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집단 1 vs. 집단 3). 

이  연구의 결과와 달리 가사노동 분담 비율은 높아질수록 정  일-가족 

이 수 이 낮은 여성과 남성에게는 부정  일-가족 이 수 을 낮추며(집단 

1 vs. 집단 3)  취업한 남성에게는 부정 인 일-가족 이를 낮추며 정

인 일-가족 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 을 갖고 있다(집단 2 vs. 집단 3). 가

사노동 분담 비율의 이러한 정  효과는 어쩌면 가족 역의 능숙도 때문일 

수 있다. 즉 오랜 시간 가사노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집안일이 능숙하게 되어 

가족 책임 수행이 더 쉬워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일에서 오는 부정 인 이 수

이 낮아지거나 정 인 이 수 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측은 

차후 연구에서 세 하게 다 져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  변수가 여성과 남성의 통합  일-가족 이 변수에 

미치는 향에 해서 알아보자. 연령과 교육  교육만이 여성의 통합  일-

가족 이와 연 이 있다. 교육 수 이 높아질수록 집단 2보다는 집단 3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가족과 직장 역 간 부정  이

가 크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Dilworth, 2004). 여성과 달리 남성의 일-가족 

이 수 은 응답자의 연령과 교육 모두와 련이 있다. 연령은 두 가지 비교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수 다. 남성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집단 3보다는 

집단 1과 집단 2가 될 확률이 높다. 이 역시 이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다

(Maume and Houston, 2001). 그리고 교육수 이 높아짐에 따라 집단 3보다는 

집단 1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3. 통합  가족-일 이 수 과 련 요인들 

본 에서는 부정  가족-일 이와 정  가족-일 이를 합하여 만들어

진 통합  가족-일 이를 분석한다. 앞에서 살펴본 일-가족 이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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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네 가지 범주로 나눠진다. 이 변수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직업 련 변수, 가

구  가족 변수, 사회인구학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한다.

통합  일-가족 이 수 과 마찬가지로 통합  가족-일 이 수 에 해

서도 노동시간과 직무통제감이 통계 으로 련이 있다. 노동시간은 여성의 가

족-일 이 수 과 련이 있다. 정 인 가족-일 이 수 이 낮은 경우 노

동시간이 길수록 부정 인 가족-일 이 수 이 높아진다(집단 1 vs. 집단 3). 

1시간 직장에서 더 일을 함에 따라 집단 1보다는 집단 3이 될 승산비가 

35%[exp(0.303)=1.353]가 커진다. 직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여성들이 못다 해결

한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에 해 직장에서 신경을 쓰거나 는 늦게 퇴근해 

가족 일을 돌보다 보니 잠을 제 로 못자고 있는 것이다(Lee and Waite, 2005).

<표 5> 가족-일 이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계수: 성별
여성( 거: 집단3) 남성( 거: 집단3)

집단1 집단2 집단4 집단1 집단2 집단4

직업 련 변수

노동시간 -0.303 *** -0.098 -0.079 -0.096 * 0.035 0.032 

직무통제감 -0.096 0.186 * 0.220 *** -0.018 0.109 * 0.157 ***

직업안정성 -0.006 0.298 0.308 * 0.060 0.235 -0.054 

수입 0.125 -0.062 -0.120 0.148 0.132 -0.078 

직업유형( 거집단=생산

서비스직)

문 리직 0.966 1.435 * -0.552 -0.538 -0.333 -0.467 

사무 업직 0.052 0.589 -0.347 0.013 -0.189 -0.439 

자 업 -0.509 0.129 -1.166 ** 0.003 -0.269 0.179 

가구  가족 련 변수

가사노동 분담 비율 0.014 -0.017 -0.026 *** 0.006 0.016 ** 0.012 *

배우자의 정서  지지 0.020 0.121 0.100 * 0.109 ** 0.297 *** 0.252 ***

배우자의 요구 수 -0.011 -0.095 0.161 *** -0.132 *** -0.104 ** 0.045 

미취학 아동 -0.411 -0.778 -0.387 -0.214 -0.174 -0.008 

사회인구학  변수 

연령 0.003 -0.023 -0.006 0.002 -0.025 -0.023 

교육 0.020 -0.671 ** -0.242 0.029 -0.090 -0.318 **

N 333 652 

Log Likelihood -370.277 -822.965 

주: * p<0.10, ** p<0.05, *** p<0.01

주: 집단 1: 부정  일-가족 이 낮은수 , 정  일-가족 이 낮은수

주: 집단 2: 부정  일-가족 이 낮은수 , 정  일-가족 이 높은수

주: 집단 3: 부정  일-가족 이 높은수 , 정  일-가족 이 낮은수

주: 집단 4: 부정  일-가족 이 높은수 , 정  일-가족 이 높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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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통제감은 여성과 남성 모두 부정 인 가족-일 이 수 이 높은 경우 직무

통제감이 높아질수록 정 인 일-가족 이 수 이 높아진다(집단 4 vs. 집단 

3). 직무통제감이 한 단계 높아짐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집단 3보다는 집단 4가 

될 승산비가 24%[exp(0.220)=1.246]와 16%[exp(0.157)=1.169]가 커진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작업의 양이나 시간을 가족과 직장 역의 균형에 맞춰 조 하는 사

이 직장에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여성은 생산서비스직 종사자보다 자 업 종사자가 정 인 가족-일 

이 수 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가구  가족 변수들을 보자. 가사노등을 많이 하는 여성들은 집단 4보다는 

집단 3일 확률이 높다. 집안에서 일을 많이 하는 여성들은 정  가족-일 이 

수 이 낮다. 일과 가족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여성이기에 가족 역의 

많은 책임량 수행에서 오는 피로감은 그 로 직장 역으로 이되는 것이다

(Bianchi, Robinson and Milkie, 2006). 배우자의 요구 수 도 여성의 이 수 과

련이 있으나 그 방향은 이  연구와 반 이다. 남편의 요수 수 이 높을수록 

부정  가족-일 이 수 이 높은 여성들이 정  가족-일 이 수  역시 높

다고 보고할 확률이 높다. 이는 아마도 여성들이 남편의 많은 요구들을 수행하

면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할 기회를 얻기 때문일 것이다. 가족에서 얻은 자신

감은 직장에서도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설은 이 후 연구

에서 면 히 검토해 야 할 것이다.

남성들에게는 배우자 련 변수들이 요하다. 배우자 지지 정도와 배우자의 

요구 수 이 모두 남성의 가족-일 이 수 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련이 있

었다. 배우자의 지지가 높은 남성은 집단 3보다는 집단 1, 집단 2, 집단 4가 될 

확률이 높다. 부인에서 받는 지지가 한 단계 올라갈수록 집단 3보다는 집단 1, 집

단 2, 집단 4가 될 승산비가 각각 11%[exp(0.109)=1.115], 34%[exp(0.297)=1.345], 

28%[exp(0.252)=1.286] 높아진다. 반면 부인의 요구 수 은 가족-일 이 수 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 같다. 부인의 요구 수 이 올라갈수록 정 인 가

족-일 이 수 이 낮은 남편이 부정 인 가족-일 이 수 을 높게 보고할 확

률이 높고(집단 1 vs. 집단 3), 부정 인 가족-일 이 수 이 높아지며  

정 인 가족-일 이 수 이 낮아질 확률이 높아진다(집단 2 vs. 집단 3). 일-

가족 이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에 많이 참여하는 남편은 부정  가족-일 

이 수 이 낮아지고 정 인 가족-일 이 수 은 올라간다(집단 2 vs. 집단 

3). 이는 가족에서 일로의 이를 부정  이와 정  이로 나눠서 분석한 

이  연구에서도 보고된 사항이다. 남편들은 배우자가 집에서 얼마나 많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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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해주느냐 는 얼마나 많이 요구를 하느냐 여부가 가족 역이 직장 역

에 얼마나 많은 향을 주는가에 매우 큰 향을 다. 이는 많은 남성들이 가

족을 여성의 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의 성분업  

사고에 맞게 부인이 가족 책임을 수행하고 남편을 자유롭게 해주면 직장 업무

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인구학  변수들  교육 수 이 여성과 남성의 가족-일 이 수 과 통

계 인 련이 있었다. 교육수 이 높은 여성은 집단 2보다는 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학력이 높은 여성들은 부정  가족-일 이 수 도 높고 정

 가족-일 이 수 도 낮다. 반면 교육수 이 높은 남성은 집단 4보다는 집

단 3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Ⅴ. 결론 

기혼 남성들은 물론 기혼 여성들도 직장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담스러

운 가사노동과 육아 등 가족 련 책임으로 기혼남성들은 업무에 집 하기 힘들

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과 한 업무 련 스트 스는 가족생활에 큰 지장을 

다. 가족과 보낼 시간이 부족하며 시간이 나더라도 업무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로 가족과 보내기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싶어만 한다. 이에 따라 최근 가족 

역과 직장 역의 이에 한 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기혼남녀의 부정

 이와 정  이를 분석한 경험  연구가 두 역 간 상호성에 한 이

해의 폭을 넓 주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연구들은 부정  혹은 정  이

만을 다루었을 뿐 이 두 가지 이를 통합 으로 다루지 못하 다. 그 지만 

취업한 기혼남녀는 매일 서로 다른 방향의 이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이에 한 통합  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김

진희․한경혜, 2002). 

본 연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기혼 남성 721명과 기혼 여성 359명을 상으

로 일-가족 그리고 가족-일의 통합  이를 다루었다. 특히 통합  이 수

이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는지를 남녀를 나 어 

알아보았다. 부정  이와 정  이를 합쳐서 본 통합 인 일-가족 이는 

여성과 남성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지만 통합 인 가족-일 이의 경우 

남성들은 각 범주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지만 여성들은 그 지 않았다. 여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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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4명이 부정 인 이 수 이 높고 정 인 이 수 이 낮은데 비해 10

명  1명만이 부정 인 이 수 이 낮고 정 인 이 수 이 높았다. 이러

한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가족 책임( 를 들어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을 지고 있으며 한 남성들은 가정을 휴식처로 그리고 여성들은 

가정을  다른 일터로 다르고 생각하고 있는 실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통합 인 일-가족 이 수 에 향을 주는 요인들은 뚜렷한 성별 차이를 나

타내고 있지 않다. 남녀 모두 인 업무량을 의미하는 노동시간이 직장 

역에서 느끼는 정  는 부정  기분이 가족 역으로 옮아가는 지 여부에 

큰 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얼마나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요구를 하는지 정도가 일에서 가족으로의 이와 큰 련이 있다. 통합 인 가

족-일 이 수 은 남녀 모두 배우자의 역할이 요했다. 배우자가 얼마나 많

은 가사노동을 분담해주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가족에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

는지가 통계 으로 의미 있는 변수 다. 특히 배우자의 요성은 남성에게 더

욱 뚜렷했다. 아내가 남편의 느낌에 공감하며 남편의 진가를 인정할수록 집안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 집 하며 가족을 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은 취업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은 가족 역할과 직장 역할을 같

이 분담할 자세가 되어 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성들은 경제  역할은 분담하

지만 집에서는 여 히 가족을 잘 돌보는 모양처를 원하고 있다고 지 한다

(Goldscheider and Waite, 1991). 남편의 통합 인 가족-일 이 수 이 부인의 

정서  지지 수 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남녀의 괴리를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기혼여성  기혼남성들에게 매우 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우선 기혼여성들을 먼  생각해보자. 경험  연구들은 남편들이 가

사노동 분담에 소극 이며 자녀양육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은기수, 2009). 때문에 기혼여성들은 부정 인 일-가족 그리고 가족-일 이를 

높게 느끼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일과 직장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혼여성들의 모습을 보

면서 직업을 유지하고 싶은 미혼여성들에게는 결혼과 직업은 병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다. 기혼남성 역시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해주는 부

인의 존재가 직장과 가족 역의 조화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남성들도 하여  가족을 잘 보살피고 남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  수 

있는 ‘ 모양처’들을 찾게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 했듯이 여성

들은 가족보다는 직장에서 자아를 실 하고 경제 인 공헌을 하고자 바 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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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문에 재 남성들이 원하는 성향을 지닌 여성들은  어들 것이다. 

이러한 부조화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 하고자 한다. 먼  이 수 에 향을 미

친다고 알려져 있는 변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변수들이 많다. 를 들

어 이  연구들은 직장 역할의  양을 나타내는 노동시간과 함께 직장 역

할의 주  양을 나타내는 업무량도 이 수 에 요한 변수라고 보고한다

(Bass, Butler, Grzywacz and Linney, 2009). 이외에도 건강수 , 부모의 동거 

여부 등 통합  이 수 에 향을 주는지 확인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다. 새

로운 연구들은 더 많은 변수가 통합  이 수 에 미치는 역할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는 횡 (cross-sectional) 자료를 분석하여서 변수 간 인과 계

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지 않은 직업 련 변수와 가구  가족 련 변수가 

어쩌면 통합  이 수 에 의해 향을 받았는지 모른다. 를 들어 정 인 

이 수 에 따라 직무통제감을 달리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련 변수

들을 시간 차이를 두고 물어본 종 (longitudinal) 자료를 분석해야지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연구들은 시간의 의미에 근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

하여 통합  이 수 에 한 이해도를 높여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10여 년  자료를 사용하 다. 이 10년 사이 기혼여

성과 기혼남성들의 취업 환경은 매우 요한 변화를 경험하 다. 우선 직장에

서 년 직장인들에 한 퇴직 압력이 커졌다. 그리고 여성들의 고 직  간

부직 진출이 에 띄게 늘어났다. 한 가족생활 역시 지 않게 달라졌다. 사

교육 등 자녀양육 비용이 커졌으며 출산력은 더욱 떨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 연구에서 살펴본 가족과 직장 역의 이에 해서도 크게 향을 미쳤을

지 모른다. 때문에 본 연구의 일반화에 해서는 큰 주의를 요하지 않을 수 없

다. 이에 최근 모아진 자료를 통해 두 역 간 계에 한 새로운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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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for Married Workers : 

Negative, Positive and Global Spillover

Yun-Suk Lee
 

As increasing numbers of married women enter the labor force, scholars pay 
attentions to work-to-family and family-to-work spillover. So accumulating empirical 
research has been done to examine negative and positive spillover between two life 
areas. But existing research focuses only on this negative or positive spillover and 
do not combine these two interdependent aspects of spillover. But individuals 
experience the negative and positive spillover everyday.  Therefore scholars point out 
the need of research to represent this reality of married men and women. Using data 
from a sample of 721 male and 359 female married workers, this study try to 
examine the 'global' measures of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gender differences in this global measures and some potential 
factors influencing levels of global spillover. I find that while women and men do 
not differ in global work-to-family spillover, they do differ in global family-to-work 
spillover. It is found that four out of ten wives belong to 'high' in negative 
family-to-work spillover and 'low' in positive family-to-work spillover and only one 
out of ten wives belong to 'low' in negative family-to-work spillover and 'high' in 
positive family-to-work spillover. It is well documented that women do the bulk of 
family responsibilities such as housework and childrearing and consider home as 
their second workplace. The findings in this paper may represent unequal gender 
realities. 

 
Key Words: Work-family spillover, Family-work spillover, Global approach




